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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하반기 소설가의방 입주작가2024 지원심의 총평

사업명 년도 하반기 소설가의방 입주작가 지원심의: 2024ㅇ
회의일시 : 2024ㅇ 년 월 일 금6 14 ( ), 14:00~15:10
회의방법 영상회의:ㅇ

사람이 세계를 감각하는 방식은 모두 다를 것이다 누군가는 자신이 위치한 바로 그 자리. ,
발밑을 떠받치고 있는 물리적 공간으로부터 세계를 인지하기 시작할 것이다 누군가는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구체적으로 발화하는 시점에서부터 세계를 지각할지 모른다 또 다른 누군가는.
모종의 추상에서 징검다리를 건너듯 겅중겅중 구상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세계와 맞닥
뜨릴 수도 있다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든 그들이 감각하는 세계는 진중하고 다채로우며.
더없이 현실적이다 동시에 가변적이어서 잠깐 몸을 돌리거나 눈을 깜빡이는 것만으로 전혀.
다른 층위에 놓이기도 한다.

소설가는 이처럼 복잡다단한 세계를 기꺼이 감각하려는 사람이다 힘겹게 잡아챈 감각을 백지.
위에 돋을새김하는 사람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한 세계를 고요하고 끈질기게 기록하는 사람에,
가깝기도 하다 그러니 그들의 창작 현장은 기대와 설렘만큼이나 긴장과 고독으로 가득 차 있다. .
자신 안에 매몰되어서도 외부의 소란에 다만 휩쓸리기만 해서도 안 된다니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이 또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협력과 서울프린스호텔의 후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설가‘ 의 방 사업은 특별하다 소설가의 방은 소설가가 세계를 감각하고 기록하는 데 온전히’ . ‘ ’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고 단단한 공간이다 동시에 호텔 유리문을 밀고 나가는 간단한.
동작만으로 언제든 보편의 세계로 스며들 수 있는 도심 속 열린 공간이기도 하다 소설가를 안전.
하게 감싸 안고 지지하는 동시에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살피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곳은
단순한 집필실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년 하반기 입주를 희망하는 명의 지원자들은 저마다의 세계와 문장을 가지고 있었다2024 13 .
심의 과정에서 지원신청서와 작품 활동 내역 작품집 발간 계획 등을 면밀히 살폈다 개인에게, .
주어지는 시간이 단기간인 만큼 확고한 방향성을 가진 합리적 계획에 조금 더 오래 시선이 머
물렀다 수도권 이외 지역 거주자에 대한 가산과 지원자들이 첨부한 작품에 대한 논의가 더해져.
심의위원들의 뜻이 순조롭게 모였다 지원서를 채운 문장에서 배어나오는 신중함과 열의 작품의. ,
밀도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와닿았기 때문일 것이다 선정된 분들께 기대와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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